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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새겨주신 복무관점 

경애하는 동지께서 2015년 7월 어느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쏟아지는 비발을 헤치시며 몸소 공장구내로 들어서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며 공장일군들은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당창건 7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을 앞장에서 

이끄시느라 어느때보다도 분망하실 그이께서 일반소비품을 생산하는 크지 

않은 공장에까지 찾아오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때문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며 포장과 상표를 멋있게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고 제품에 바르는 풀의 량을 

조절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헤아려주시며 생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들이 질이 높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반영이 좋다는데 이런 보고를 

받을 때면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반영이 좋을수록 그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갂곡히 당부하시였다. 

 

 


